
Ⅰ . 검토 배경

최근 주요 선진국에서는 연금 지급 수준이 보장된 확정급부형(D B :

defined benefit)기업연금1) 제도의 재정부실이 심각한 경제·사회문

제로 대두되고 있음.

－ 주가하락에 따른 투자손실, 기업 파산의 증가 등에 따른 적립감

소가 기업연금 재정부실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인구구조의 고령화 등 기업연금 운용 여건의 구조적인 여건의 악화

도 지속되고 있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함.

2003년 6월 OECD보험회의에서는 기업연금의 과소적립(un derfun ding)

상태와 이의 해결을 위한 재정안정화 방안을 논의함.

－ 미국, 네덜란드, 영국 등이 자국의 사례를 간략히 소개하고 회원국

들이 이에 대해 논의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음.

－ 그 외에도 일반적인 관점에서 과소적립 문제의 해결과 연금 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방안들이 논의됨.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부 주관으로 기업연금제도 시안이 작성 중에 있

으며 실시 예정일(2004년 7월)이 임박한 만큼 보험사들의 적극적인 대

비가 필요할 것임.

－ OECD 회원국들이 확정갹출형(DC : Defined Contribution형 기업연

금2)보다는 확정급부형(DB형) 중심으로 기업 연금을 운영하는 것

을 선호함에 주목하여 제도 도입시 이에 대한 내용을 정책 건의

하고 상품개발 등 후속 준비를 하는 것이 요청됨 .

1) 가입자가 받을 급여가 사전에 정해져 있는 기업연금을 의미함. 연금수급자의 입장에서는 받을
급부의 수준이 미리 정해져 있어 안정적이나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연기금
부족시 이를 보충해야하는 위험부담이 있음.

2) 고용주의 갹출규모가 사전에 결정되어 있고 연금급부는 연기금의 운용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기업연금을 의미함. 기업의 입장에서 일정한 보험료만 납입하면 추가적인 책임이 없다는 점에
서 위험부담이 없으나 연금 수급자의 입장에선 급부 규모가 연기금의 운용실적에 따라 불안
정해지는 위험부담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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